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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년3월28일          금요일








지난 2월19일 중공이 비 밀문건을 하달한후 파룬궁학원 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박해가 가중해졌는바 사망된 인수는 급속히 증가되였다. 아래의 사 망사례는 그중의 일부분이다. 


▶ 2008년2월23일, 사천성 남중거민 장지군(张志军)은 섬 서 서안감옥에서 박해로 사망 되였는데 그의 얼굴은 팅팅 부 어올랐고 목엔 졸라맨 검푸른 흔적이 있었다. 가족에서는 법 의의 검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들은 이튿날 그의 유체를 급급 히 화장했다.


▶ 료녕성조양시 진보봉(陈宝凤)은 2008년3웡3일에 조양 시제1간수소로 잡혀온 그날밤














중공은 비밀문건을 하달하여


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심화하고 있다





2008년2월19일, 중공은 “중앙정법위원회”의 명의로 <사회온 정을 절실히 수호하고 북경올림픽안전을 확보할데 관한 사업의견> 이란 문건을 비밀리에 하달했다. 이 비밀문건을 전국 40여개 성급정 법위원회와 성당위원회 방비, 사교문제처리 사무실에 하달되였다. 이  비밀문건에는 주로 <2008년 3월부 터 9월까지 시간과 인력을 집중하여 분규, 모순, 검사, 화해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해야 한다.>, <올림픽해외기자들이 중국 에서 활동하는데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.>, <네트워크 및 핸드폰 이메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.>고 씌여져 있으며 <파룬궁을 엄밀히 방비하고 호되게 타격해야 한다.>고 각별히 강조되어 있다. 


올림픽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 “평화, 공정, 관용”의 올림 픽정신을 위반한 중공은 올림픽을 정치화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위해 <량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한다.>는 구실로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가중화하고 있다. 2월25일 하루만 해도 료녕, 금주, 조양 등 지역에 파룬궁학원 근 100명이 랍치 되였고 2월달에 북경파룬궁학 원 10명이 박해로사망되였다.


      보다싶이 중공이 선 양하는 “사회온정” 이란 중공독재집단의 온정이 고 백성에 대한 재난이며 “북경올림픽안전”이란 중공독재 집단의 안전 이며 백성에 대한 탄압, 강금, 혹형, 학살이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“3퇴”를 한 527명 소수민족 촌민들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0．2008년3월，《대기원신문망》에 발표된 중공의 당、 단、대에서 탈출한 인수가 이 미 3천4백만을 초월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1. 파룬궁은 지금 전세계 80 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 졌으며 수상한 상장과 지지서 한이 이미 무려 2547개를 넘 었다. 





신운은 독일관중들을 감동시켰다.





신운예술단은 지난 3월14 일부터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4 차의 공 연을 했


다. 매번 공연이 끝날때마다 관 중들은 오래동안 박수를 치며 떠나기 아쉬워했다. 지난 3월 13일 독일 “베를린신문”에는 “가장 아름다운 중국사람들이 뉴욕에서 왔다!”는 제목으로 신 운의 독일공연을 환영하였다. 





왕석지(王锡芝),장경군(张庆军) 주계령(周桂苓),궁수영(宫秀英)은 랍치되여 도문시안산간수소 에 갇혀있다.


      박해에 참여한 모든 악인 들은 즉각 박해를 중단하고 자 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기 바 란다.





   각 성


        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2.  기원 541—591년에 로마 황 제가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기독 교에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에 대 하여 참혹한 박해를 진행함으로 하여 로마는 선후로 네차례 대 온역의 징벌을 받았고 신이 이 사 악한 제국을 멸해버렸다. 





귀주성의 한 고산지대에 집거해 사는 소수민족은 이번 폭설재해를 받아 수백명 사람 들이 얼어죽고 굶어죽었다.


      올해 82세인 한 로인이 근 한달동안 눈길를 헤치며 부근 의 28개 향촌을 돌아다니면서








(련재 7)








연변박해소식





폭로





그림책





“3퇴”(퇴당, 퇴단, 퇴대)소식을 촌민들에게 알려주었다. 그리 고 그는 공산당을 미워하는 이 곳 소수민족 527명 촌민들이 “3퇴”를 동의하는 싸인을 받고 해외전세계퇴당봉사쎈터에 보 냈다.





박해





2008년3월15일, 토론토중국령사관앞에서 파룬궁학원들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더욱 가중한 박해에 대해  항의했다.





악경들의 박해로 사망되였다. 


▶ 산동성유방자구주민 종수하 (宗秀霞)는 2008년2월24일 에 랍치되여 규문공안분국 광문 파출소 악경들의 4시간동안 혹 형을 받고 세상을 떴다. 


▶ 길림성통화시주민 왕귀명 (王贵明)은 2008년2월27일 에 춘양구로교소에 갇혔는데 2 일후에 박해로 사망되였다. 


▶ 상해시주민 고건민(顾建敏) 은 2008년3월1일에 상해포 동양경파출소로 랍치되여 온후 3월13일에 박해를 받아 사망 되였는데 그의 두눈 동공은 확 대되였고 입에선 피가 흘렀다.


▶하남성우주시주민 손관주(孙冠洲)는 2008년3월3일에 우 주시구류소에 갇혀 3월9일에 박해로 사망되였다.





인기를 끈 프랑카트





북경 옥연담공원호수가에 걸려있


는 “파룬궁이 좋다.”라고 쓴 프 랑카드는 오가는 사람들의 인 기를 끌고 있다.





아일랜드 두메산골에


이채를 돋운 파룬궁수련단체





지난3월15일, 아일랜드 남부 두메산골 카 싸르에 아일랜드국경


절시위행진의 초청을 받은 파 룬궁수련단체는 중국전통적인 련꽃춤, 부채춤, 요고대와 파룬 공법표현이 아일랜드민중의 열 렬한 환영을 받았다. 





“수갑올림픽”





      2008년 북경올림픽주체권을 얻은 중공은 대외로는 <올림픽정치화를 반대한다.>는 간판을 들고 대내로는 인권박해 를 가중화 하고 있다. 


      이렇게 중공은 평화, 공정,


관용의 올림픽정신을 어기고 


탄압, 체포, 살인하고 있으니 


북경올림픽은 어찌 “수갑올림


픽”으로 전락되지 않겠는가?


바로 중공이 수갑올림픽을 자


처하고 나선것이다.








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





폭로





박해








도문시공안국석현진파출소악인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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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박해소식





■ 지난 3월21일 오전에 녀성 파룬궁학원 리씨는 진상을 알 리다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연 길시신흥파출소에 갇혔다. 


■ 지난 3월9일부터 18일까 지 도문시석현파룬궁학원 장영 란(张英兰), 조연평(赵延平),





북경








